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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순례의 길 "비아 델라 플라타" 2023 

기셀라 마리아 데밍 수녀 

 

맞습니다. 저는 기쁘고 감사하며 작아진 동시에 이 여정과 관련된 단순한 숫자만으로도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부활 화요일부터 성령강림대축일까지 저는 거의 50일 동안, 스페인 세비야부터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까지 거의 2000미터 고도를,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카미노 피니스테레 비아 무시아를 

가로지르며 총 1200km 가량을 걸었습니다. 코스펠드로 돌아온지 거의 2주가 되었지만 정말로 돌아오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주로 스페인에서 여러번 가장 다채로운 카미노(순례)를 걸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돌보면서 순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동기는 순례가 가져다 

준 것을 순례 행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떠나있는 시간, 거저 주어진 3개월의 시간이 이제는 제게 비아 델 라 팔라타라는, 이미 기원전 

로마인들이 스페인 남부에서 북부 사이의 무역로로써 만든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길, 비아Via는 어땠고, 저는 어떠한 체험을 했을까요? 

혼자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혼자세요?” 그래서 

“맞아요,”라 답했습니다. 그는 “맙소사,”라고 의문스럽고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손바닥에 성호를 그어 주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거나 돌 투성이일때, 여정이 길고 지칠때 자주 

생각했던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은 다른 카미노와는 비교할 수 없었고 깊은 인상을 남겼던 

멋진 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친 아름다움과, 수 시간째 걷다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볼 수 있는 

끝없는 평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길에 기본적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소위 “안락한 순례”라곤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나긴 

자갈길, 왼편에는 포도밭, 오른쪽에는 올리브 숲에다, 양떼와 소떼가 있는 거대한 목초지, 수많은 코르크 

나무들, 화사한 봄꽃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좋은 계절에 갔었나 봅니다. 그리고 친절한 소규모의 인구와 

흔히 필수품만 갖춘 소박한 숙소가 있는 작은 마을들을 보게 됩니다. 세비야, 메리다, 살라망카, 자모라같은 

대도시에서는 독일처럼 삶이 분주합니다. 훌륭한 대성당과 교회들 (물론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던)뿐만 아니라 

값진 미술품 애호가들을 위해 도시 경관을 장악하는 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길 자체에서 끌림을 

느꼈습니다.    

 

길은 경탄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게는 며칠이나 걸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도무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제 

영혼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의사도 약품도 필요하지 않았던 점에 감사하고, 집에 올때까지 배낭에서 비옷을 꺼낼 일이 없었던 점도 마냥 

감사할 뿐입니다.  


